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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신명기 2장 1~9절 
- 제목 : “이제는 돌이켜 나아가라!”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방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이었고 그것이 바로 ‘징계’이다. 40일간의 불신앙적인 정탐과 하나님에 대한 
악평에 대해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징계를 하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질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합3:2).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다(신2:7).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신도 알고 있는가? 사랑의 매질을 당하면서도 
은혜를 맛본 경험을 함께 나누어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이다. 아래의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은가? 
    * 이사야 1:3~8
    * 히브리서 12:8~13
2. 신명기 2:3 말씀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일 산을 오래 동안 빙빙 돌아다녔으니 이제는 북으로 가라는 말씀이다. 그들은 왜 전진하지 못하고 세일 산을 오랫동안
    맴돌고 있었는가? ‘이제는 충분하니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 
    * 신명기 2:1~3
    * 신명기 2:13~16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매질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길로 가야할 것이다. “이제는 돌이켜 나아가라!”하실 때 포인트 ‘언제 돌아설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전진하여 나아갈 방향으로 돌아섰는가? 철저한 순종의 삶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갈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가? 함께 마음의 결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 본문 읽기
1.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8. 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 말씀기도제목 
1. 신앙의 원점에서 방황하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 “이제는 돌이켜 나아가라!” 하실 때 불신앙, 불순종의 고집을 꺾고, “지금”, “철저한 순종”으로, “끝까지 전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선택하라!」하신 말씀 앞에서 “이제는 돌이켜 전진하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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